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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일수록 사소한 말에 상처

를 받기 쉽다. 친하다는 것은 상대에게 마음을 활짝 터

놓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 마구 휘젓는다면 지울 수 없는 상

처를 남기게 된다. 믿었던 사람이기에 그 타격은 훨씬 

클 수도 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말조심

을 해야 한다.

심리연구가 쓰다 히데키는 그의 저서 <독이 되는 말 

득이 되는 말>에서‘가까운 사람들과 기분좋게 대화하

는 법 5가지’를 통해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 없이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는 법을 소개했다.

 1. 이심전심을 기대하지 않는다

친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기분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

다.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

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잘못된 기대다. 이런 기대가 실현

될 확률은 50퍼센트도 채 되지 않는다.

잘못된 기대는 버리고 자신의 기분을 상대방에게 분명

히 전해야 한다. 그리고 설령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우정

이나 애정을 의심하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친

구란 서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이가 아니라 솔직하

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라는 것을 잊지 말자.

 

 2. 감사의 말이나 칭찬을 분명하게 전한다 

가까운 사람은 자신의 기분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

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감사의 말과 칭찬의 말

을 아끼게 하기 때문이다. 절친한 사이라면 상대방을 누

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게 마련이다. 상대방을 소중하

게 아끼는 마음이나 감사의 말, 칭찬은 말로 분명하게 

전하자.

 3. 험담은 절대 삼간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다투지 않고 지낼 수는 없

다. 아니, 오히려 정말 친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사람에

게는 감히 건네지 못하는 심한 말도 서슴없이 입에 올리

게 되곤 한다. 이런 말버릇도 물론 주의해야 하지만,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다투고 난 뒤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

방에 대한 험담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좋

은 감정보다는 불쾌한 감정이 앞설 테니 나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

고 험담을 내뱉으면 결국 관계를 망치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투었더라도 제3자와 말할 때는 되도록 다툰 사람

을 칭찬해 보자. 나쁜 점이 아닌 좋은 점을 말해 보는 것

이다. 그러면 화도 점점 가라앉고 전보다 사이가 더 친

밀해질 수도 있다.  

 4. 행동은 비난해도 성격은 비난하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있게 마련

이다. 또 누구보다 가깝기 때문에 보이는 결점도 있다. 

순간순간 그런 결점은 당장 고치라고 말하고 싶어지기

도 한다. 사실 이 같은 충고 자체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

가까운 사람들과 기분 좋게 대화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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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까운 사람에게 듣는 살가운 충고는 피가 되고 살

이 된다. 또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들었을 때보다 받

아들이기도 쉽다.

단, 충고할 때는 말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까운 만큼 떠오르는 대로 마구 내뱉기 쉽다는 점도 주

의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행동은 비난하더

라도 성격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5. ‘미켈란젤로 현상’을 활용한다

미켈란젤로는‘조각의 형상이란 깎아서 만드는 게 아

니라 애초부터 돌 안에 잠들어 있는 형상을 조각가가 

깎아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의 내

면도 조각의 형상과 다르지 않아서 이런 모습도 있으면 

저런 모습도 있다. 어떤 사람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모

습은 내면에 있는 수많은 모습 중 하나일 뿐이다. 아직 

잠들어 있는 다른 모습을 끄집어낸다면 그 사람은 몰라

보게 달라진다. 이렇듯 어떤 사람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끄집어내는 일을 가리켜‘미켈란젤

로 현상’이라고 한다.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단점이나 결점이 

있다면, 상대방의 내면에 있는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는 

‘미켈란젤로 현상’을 활용해 보자. 돌 안에 있는 형상

을 끄집어내고자 오랜 시간 끌과 망치로 돌을 깎아내듯

이 별것 아닌 칭찬도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상

대방의 내면을 가득 채워 장점으로 드러날 것이다.


